
- 1 -

보도자료

담당 부서: 주택실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장 사창훈 02-2133-7010

주거안심사업팀장 김경란 02-2133-7988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관련 누리집 housing.seoul.go.kr

'주거안심동행' 77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 기업‧비영리단체 협력 강화

- 4.7.(월) 서울시-서울보증보험(주)-한국해비타트,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 협약 체결

- 서울보증보험(주)은 1억 5천만원 사업비 후원, 한국해비타트는 맞춤형 공사 총괄

- 시, 역대 가장 많은 7개 기업 후원 참여, 77가구 확대 시행으로 주거 안전망 확충

□ 서울시가 기업, 비영리단체와 손잡고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주거안심동행’을 77가구로 대폭 확대해 주거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한다.

□ 서울시는 4월 7일(월) 오전 10시 10분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서울보증보험(주),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날 협약식에는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 심성보 서울보증보험(주) 경영수석

부문장, 이광회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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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은 서울시가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기업․

비영리단체와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공사를 지원

하는 사업이다.

○ 지원 대상은 자가(自家) 점유가구 중 중위소득 100%이하 주거취약계층

(아동, 노인, 장애인)으로, 단열, 방수 등 주택성능개선부터 도배, 장판

교체 등 내부환경 공사를 지원한다.

□ 이번 협약으로 서울보증보험(주)는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후원해 서울시가

선정한 10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해비타트는

가구별 맞춤 공사를 주관할 예정이다.

○ 서울보증보험(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거취약계층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자 사업비를 후원하게 되었으며, 한국해비타트는 현장 실측 이후 지원

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공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올해는 서울보증보험(주)를 비롯해 역대 가장 많은 7개 기업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반지하주택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주거취약계층

총 77가구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한다.

○ 서울시는 2022년 하반기 대우건설과 협력한 반지하 9가구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48가구(대한주택건설협회 등 후원사 3개), 2024년

20가구(서울보증보험 등 후원사 3개)의 주거환경개선공사를 지원해 주었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거안심동행에 적극 동참해 준 기관에

감사드린다. 올해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다양한

기업과 협력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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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이 7일(월)에 열린 '서울시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심성보 

서울보증보험(주) 경영수석부문장, 이광회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성보 서울보증보험(주) 경영수석부문장,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 이광회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

7일(월) '서울시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식' 단체사진


